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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파티츠카 거리

(opatička ulica)
10번지의 세 개의 동을 가진 
저택 건물에 들어선 크로아티아 
역사협회에서부터 18번지, 
네오클래식 양식으로 지어진 
귀족 드라슈코비치 가의 
저택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거리를 산책해보자. 세인트 
클레어 수녀원이었던 자그레브 
시립박물관을 둘러보고 신부의 
타워라고 불리는 북쪽 끝의 작은 
탑도 들려보자. 13세기 도시 
방어를 목적으로 세워진 이 탑의 
꼭대기에는 1903년 천문대가 
만들어졌다.

13   클로비체비 드보리 

 갤러리 (galerija 
klovićevi dvori i 
plato gradec)

17세기에 지어진 예수회 
수도원이었던 클로비체비 
드보리 갤러리에는 
크로아티아와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성당의 뒷편으로 
가면 그라데치 언덕에서 
내려다보이는 캅돌과 반 
옐라치치 광장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5  블러디 브리지 

(krvavi most)
이 자갈포장길은 한 때
메드베슈차크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었던 자리다.
이름처럼 캅톨과 그라데치, 두
지역은 수세기 동안 이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다. 1899
년 복개공사가 이뤄지면서
다리도 철거되었지만 위협적인
이름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다.

4  트칼치체바 거리 

(tkalčićeva ulica)
과거에 이 거리는 물레방아가 모여있던 강으로 
캅톨과 그라데치의 거주지역을 나누는 경계선 
역할을 했다. 오늘날 흔히 트칼차라도 불리는 
이 곳은 파스텔톤의 타운하우스와 북적이는
카페 거리가 되었다. 이 거리의 한쪽에는
크로아티아의 유명 여류작가이자 20세기 초
여성의 인권을 주장한 최초의 여성 전문기자
마리아 유리치 자고르카의 동상이 서있다.
그녀는 대표작인 ‘그리치의 마녀’를 포함하여
자그레브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소설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녀의 동상 바로 뒷편에는
1955년의 예술프로젝트로 제작된 해시계가
있는데 현재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다.

6   라디체바 거리 
(radićeva ulica)

자그레브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 중에 하나인 이 
조약돌거리를 느긋이 
걸어보자. 한 때 ‘긴 거리’ 
라는 불렸던 이 곳에는 
원래 목재건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타운하우스로 
대부분 교체되었다. 19세기, 
라디체바 거리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어퍼타운으로 
향하는 경치 좋은 이 길에는 
오늘날에도 공예품점, 
디자이너 부티크, 기념품점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고문 
박물관은 모든 이의 흥미를 
일으킨다. 거리의 끝에는 
세인트 조지가 말을 타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그의 발 
밑에는 그가 물리친 용이 
누워있다.

10  크로아티아 역사박물관

(hrvatski povijesni 
muzej)

18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보이코비치-오르시츠-라우치 
저택의 그랜드홀은 한때 상류층의 
연회와 공연이 열리던 장소였다. 
이 멋진 공간은 오늘날 크로아티아
역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주제를 가진
전시회가 기획되고 있다.

9  세인트 마르크 광장

     (trg svetog marka)
빛나는 타일의 문장으로 
장식된 세인트 마르크 
성당의 지붕이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반스키 
드보리(총독궁), 크로아티아 
정부청사 (블라다 리푸블리케 
흐르바츠케),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크로아티아 
국회의사당-사보르가 모두 
이 곳에 모여있다. 광장
한쪽에 있는 건물에는 마티야
구베츠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데, 16세기 농민 봉기의
지도자였던 그는 이 광장에서
처형되었다.

7   스톤게이트 (kamenita vrata)
촛불을 밝히고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자. 중세시대에 만들어져 
성문 중 유일하게 남은 이 곳은 크로아티아 가톨릭 신자들의 
성지이기도 하다. 중세시대에 처음 문언에 언급된 이 성문은 1731
년 대화재 이후 새로 지어졌다. 큰 불에도 성모마리아의 그림만이 
기적처럼 남았는데, 촛불과 명판이 가득한 이 성문은 성모를 위한 
작은 예배당이 되었다. 성문을 지나면 도라 크루피체바의 동상이 
보이는데, 도라는 대작가 아우구스트 셰노아의 크로아티아 최초 
역사소설, “세공사의 금”의 주인공이다.

2  대성당 (katedrala)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종교건축물로 지난 8세기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화재와 
대지진으로 여러 번 피해를 입었던 
이 성당은 20세기에 들어 지금의
네오고딕양식을 갖추게 되었다.
성당을 둘러싸고 있는 르네상스
성벽은 16세기 터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 성당에는 금, 은,
목재, 양피지로 제작된 예배용품을
볼 수 있는 금고 (사전예약자만
입장)가 있다.

11  성 키릴로스와 성 메토디오스 거리

      (ulica sv. ćirila i metoda)
9세기 글라골 문자를 처음 고안한 슬라브의 
사도, 키릴로스와 슬라브 문학을 널리 전파한 
메토디오스의 이름을 딴 이 거리에서는 많은 
바로크양식의 저택을 볼 수가 있다. 이 두 
사람에게 헌정된 그리스 가톨릭 성당과 20
명의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나이브아트 박물관도 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구 시청사에서는 여전히 
시의회가 열리고 있으며, 결혼식도 올릴 수가 
있다. 혹시,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브로큰 릴레이션십 박물관을 
찾아가보자.

12   카타리나 광장 
(katarinin trg)

우아하고 인상적인 바로크 
양식의 세인트 카타리나 
성당은 카나리나 광장에서 
만날 수 있다. 17세기 
예수회에 의해 세워진 이 
성당은 한 개의 통로와 6
개의 예배실을 가지고 있다. 
도시를 대부분 파괴한 1880
년 자그레브 대지진 이후, 
성당의 외벽은 헤르만 볼에 
의해 재건축 되었다. 이 
광장에는 1607년 예수회에 
의해 세워진 자그레브에서 
가장 오래된 중등학교가 있다. 

3   돌라치 (dolac)
돌라치의 상징인 빨간색 파라솔이 인상적인 이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골라보자. 시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끝에는 
전통복장을 하고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있는 ‘쿠미차’의 동상이 
있다. 이 동상은 수 세기 동안 옥수수빵, 계란 같은 자신들의 
상품을 자그레브 주변지역에서 ‘자그레브의 배’라 불리는 
돌라치까지 들고 와 장사를 한 여성들, 쿠미차의 노고에 감사하는 
동상이다. 꽃을 파는 가판대가 가득한 광장 한쪽의 기타를 
든 우스꽝스러운 동상은 크로아티아의 유명 소설의 주인공인 
페트리차 게렘푸흐이다.

가스가로등
지난 150년동안 자그레브를 

밝혀주고 있는 가스가로등은 매일 
일몰 2시간 전, 지정된 램프라이터가 

어퍼타운과 캅톨 주변의 외벽과 
주철기둥에 설치된 200개가 넘는 

가로등에 직접 불을 밝힌다.

그리치 터널
도심의 지하에는 2차 

세계대전 때 공습대피소로 
지어진 보행자 터널이 

있다. 오늘날 자그레브의 
주요중심지를 이어주는 
지름길 역할을 하는데 

종종 전시회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미로고이 공동묘지 (groblje mirogoj) 
→ 캅톨에서 버스로 10분

1876년에 설립된 크로아티아 최대규모의 
공동묘지에는 이 곳을 가로지르는 미로 같은 산책로가 
있다. 높은 나무의 그늘 아래 늘어선 조각과 파빌리온, 
그리고 헤르만 볼이 건축한 네오르네상스 양식의 
아케이드로 화려하게 장식된 웅장한 공원이다.

14   스트로스마이어 산책로

        (strossmayerovo šetalište) 
자그레브 사람들이 스트로스라고 부르는 
자그레브의 최초의 공공산책로를 따라 걸어보자.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 가에 늘어선 벤치, 밤나무 
그리고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시인 안툰 구스타브 마토슈 동상이 있는 
벤치에 앉아 지친 다리를 쉬어가자. 로트르슈차크 
타워에 오르면 자그레브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거의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정오에 대포를 발포한다. 이곳에서 1890년부터 
어퍼타운과 로어타운을 이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 이 파란색 케이블카를 
타면 64초만에 로어타운으로 갈 수 있다. 

1   반 옐라치츠 광장 (trg bana jelačića)
만두셰바츠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어보자. 
전설에 나오는 ‘만다’의 이름을 딴 오래된 분수는 
아름다운 소녀 만다가 전쟁에서 돌아온 한 장군에게 
이 샘물을 떠주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어지는 짧은
하르미차 거리는 18세기, 시장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던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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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미르 공원 (park maksimir) 
     → 트램으로 15분

자그레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공원인 막시미르는 
1794년에 처음 개방되었다. 영국식 조경을 가진 
이 공원의 규모는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비슷한 
316헥타르에 이른다. 5개의 호수, 여러 개의 
파빌리온과 자그레브 동물원이 있다. 반 옐라치츠 
광장에서 11번 혹은 12번 트램을 타면 갈 수 있다. 

2   니콜라 테슬라 광장 (trg nikole zrinskog)
레누치의 말굽의 일부인 즈린예바츠 공원의 녹음 사이를 
산책하자. 초록 말발굽이라고도 불리는 레누치의 말굽은 19
세기 도시계획의 일부로 신록의 공원과 광장, 그리고 여러 
랜드마크를 말발굽 모양으로 이어 놓았다. 이 곳에서는 고고학 
박물관, 네오르네상스 양식의 대저택이었던 크로아티아 
과학예술아카데미, 역사적 건물에 들어선 현대식 갤러리 등이 
있다. 1884년부터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상관측기둥은 
매주 월요일에 수동으로 태엽을 감아 작동한다. 19세기에 
지어진 음악 파빌리온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3   토미슬라브왕 광장 (trg kralja tomislava)
이 곳에서는 크로아티아 최초의 왕, 토미슬라브 왕의 
기마상이 당당한 자태를 뽐낸다. 1896년 부다페스트 
밀레니엄 전시회에 크로아티아 전시관으로 사용되었던 
파빌리온이 있다. 1892년에 지어진 자그레브 
중앙기차역을 지나면 1925년, 파리와 이스탄불을 
이었던 최고급 오리엔탈 특급열차의 승객을 위해 지어진 
에스플라나데 호텔이 있다. 

4   식물원 (botanički vrt)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의 산책로를 걸어보자. 1892년에 
만들어진 이 식물원은 레누치의 말발굽의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영국식 수목원을 느긋하게 거닐다가 
다양한 색으로 장식된 화단과 빅토리아 온실의 거대한 
수련을 구경한 다음, 마호가니-붉은 낙엽송 다리를 
건너보자. 

5   크로아티아         
국립문서보관소 

(hrvatski državni
arhiv)

1913년 국립)대학도서관으로 
지어진 아르느보 양식의 이 
아름다운 건물은 오늘날 
크로아티아 국립문서보관소로 
사용되고 있다. 메인 열람실의 
지붕에는 지구를 품고 있는 네 
마리의 부엉이 조각상이 있고, 
정면 외벽에는 과학을 상징하는 
장식들을 찾아볼 수 있다. 

6   민족박물관 

(etnografski muzej)
20세기 초에 지어진 
자그레브의 유명한 아르누보 
양식의 이 건물에는 가치 있는 
민족학 관련 수집품이 전시되어 
있다.

7   미마라 박물관  

(muzej mimara)
1895년에 만들어진 회색빛 
중후한 네오르네상스 양식의 
저택은 오늘날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안테와 윌트루드 토피치 
미마라가 자그레브시에 기증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1987년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13   영국광장  

(britanski trg)
브리탄스키 트르그 혹은 
브리타나츠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골동품, 수집품을 살 수 있는 
앤틱시장과 벼룩시장이 매주 
열린다. 주 중에는 가판대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거나 현지인들처럼 
노천카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도 있다. 이 곳에서 11번 혹은 
1번 트램을 타고 세 정거장을 
지나면 ‘크로아티아인의 광장’
으로 갈 수 있다. 

12   일리차 거리 (ilica)
15세기부터 계속해서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거리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긴 거리 중의 
하나다. 활기가 넘치는 이곳은 
자그레브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가로.  일루션 박물관과 
어퍼타운과 로어타운을 
이어주는 케이블카 정거장이 
있다. 만약 일몰시간, 
태양이 일리차를 똑바로 
비추는 시간에 이 거리를 
따라 서쪽으로 걷게 된다면 
선글라스는 필수다.

11   옥타곤 (oktogon)
최초의 크로아티아 저축은행 
건물 내부에 페타르 프레라도비치 
광장과 일리차 거리를 이어주는 
멋진 지름길이 있다. 팔각형 
형태의 아트리움에 잠시 서서 
둥근 유리천장을 올려다보자.  

10   페타르 프레라도비치 광장  

(trg petra preradovića)
유명한 크로아티아 시인의 이름을 딴 이 광장은 광장을 채우고 
있는 꽃가게 때문에 ‘꽃의 광장’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4세기부터 다양한 행사가 있었던 이 곳은 오늘날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슈피차의 중심지답게 자그레브의 야외 
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1   반 옐라치츠 광장  

(trg bana jelačića)
자그레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이 
광장에서도 특히 반 옐리치츠 동상의 
말 꼬리 아래와 시계탑 아래는 자그레브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약속장소이다.

8   크로아티아 공화국 광장 (trg republike hrvatske)
밝은 노란색 건물의 크로아티아 국립극장은 1895년 개관하여 이 
광장을 더욱 우아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크로아티아 출신 조각가 
이반 메슈트로비치의 작품 생명의 우물은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무지개 빛의 지붕과 29미터에 이르는 지휘봉이 있는 
음악학교의 새 건물이 매우 인상적이다. 1669년에 설립된 자그레브 
대학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이다. 1889년 헤르만 
볼이 설계한 역사주의 양식의 대저택은 예술공예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크로아티아학교 박물관은 1889년에 지어졌다.

자그래브 트램
자그레브의 상징인 밝은 푸른색의 
트램을 타면 도시 곳곳을 누빌 수 

있다. 1891년 말이 끄는 트램이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1910년 전기식으로 

바뀌었다. 트램은 자그레브를 여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동수단이다. 

땅 위의 태양
이반 코자리치가 만든 

황금색의 구체 조각상,‘땅 
위의 태양’은 보고비체바 

거리의 명물이다.

자그레브 최초의 분수
'버섯'이라고 불리는 

자그레브 최초의 분수는 
헤르만 볼에 의해 1893

년에 만들어졌다. 

아우구스트 셰노아 
블라슈카 거리에는 이곳에서 

태어난 19세기 소설가가 기둥에 
기대어 있는 동상이 있다. 마리야 

유예비치 갈레토비치가 만든 
이 동상은 자그레브의 열성적인 

팬이자 다작의 자그레브 연대기를 
집필한 저명한 소설가에게 
바치는 존경의 표시이다.

     니콜라테슬라 
기술박물관 

(tehnički muzej 
nikola tesla)

체험을 위해 재현해놓은 
광산과 테슬라의 실험실을 
살펴보고, 천문관에서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관찰해보자.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놓칠 수 
없는 볼거리이다. 

     세인트 블라이세 성당 (crkva sv. blaža)
크로아티아의 대건축가 빅토르 코바치치가 설계한 이 성당은 
비잔틴 양식, 전통 크로아티아 양식, 그리고 20세기 초의 현대 
건축공법이 한 데 어우러진 독특한 건물로 크로아티아 최초로 
콘크리트로 강화한 돔을 가지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조각가 보이타 브라니샤가 조각한 성탄도가 전시된다.

14  크로아티아인의 
광장  

(trg hrvatskih 
velikana)

현지인에게는 자그레브 
증권거래소 광장이라고 
불리는 부르제 광장에서 
쉬어가자. 광장 분수대의 
배경에는 건축가 빅토르 
코바치치가 설계한 고전적 
스타일의 크로아티아 
국립은행이 있다. 

9   니콜라 테슬라 

기념비 (spomenik 
nikoli tesli)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계적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동상이 이곳에 있다. 
이반 메슈트로비치가 제작한 
동상의 테슬라는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다. 
마사리코바 거리에 늘어선 
우아한 아르느보 양식의 
건물 사이를 산책하고 니콜라 
테슬라 거리의 식당에도 
들려보자.

15   메슈트로비치 
파빌리온 

(meštrovićev  
paviljon)

1938년 이반 메슈트로비치가 
전시공간으로 설계한 독특한 
원형건물은 오늘날 크로아티아 
예술가협회의 본부건물로 
다양한 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이 건물에 얽힌 복잡한 
역사를 알면 현지인들이 왜 
여전히 드자미야(모스크)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다. 

      현대예술박물관 (muzej suvremene umjetnosti) 
      → 대중교통으로 25분

트램이나 버스, 택시를 타면 구불구불한 형태의 거대한 건물이 
나타난다. 이 곳에는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현대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